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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, 행복 창원 조성
지역사회 생기 부여 앞장

2018년 06월 07일 (목) l  /문병용기자 l  moon@gnynews.co.kr

   

▲ 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가 7일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.

 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7일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와 창원시 도시재생과 지역사회 일

자리 창출 및 복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.

 창원시에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를 준비하고 있으며, 향후 도시재생

뉴딜사업의 각각의 대상지(충무·구암·소계·돌산지구)에 지역사회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

써 사회통합과 복지에 초점을 맞춰 주민이 행복한 창원시를 만들 것을 기대해본다.

 특히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은 창원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비하면서 쇠퇴한 대상지에

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자활자립, 마을기업, 협동조합 설립 등 주민조직을 강화

해 생기 있는 마을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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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최미혜 센터장은 “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자활근로사업, 자활

기업 매칭, 사회서비스 및 장기요양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적재적소에 배치시켜 창원

시 도시재생과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”고 말했으며, “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

와 마산지역자활센터가 손을 맞잡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

하겠다”고 밝혔다.

 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손재현 사무국장은 “창원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인 충무·

구암·소계·돌산지구는 물론이고 나아가 창원시 전역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할

것이다”라며, “지역 주민의 아픔을 씻겨주고,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창원시 도시재

생을 고민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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